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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찾아가는 지역 건설구직자와 현장 소통
- 5월 23일 네 번째 현장 소통간담회 광주·전라지역에서 개최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5월 23일(목) 광주지사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구직자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기 네 번째 
소통 간담회를 광주·전라지역을 찾아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 건설구직자의 복지증진 등을 강화하고자 서울지사 내에 
복합 커뮤니티 시설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2일경 쉼터에서 
건설구직자 50여 명을 초청하여 ‘We 투게더’의 날*을 운영하고, 소통 간담회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
  ＊ 11월 22일 ‘건설기능인의 날’을 착안하여, 매월 22일경 정기 건설구직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

  김상인 이사장의 이번 광주·전라지역 방문은 지역 건설구직자의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을 위한 본격적인 지방 소통 행보로 공제회 제도(전자카드제, 기능
등급제, 건설일드림넷 등) 설명회와 함께 소통 간담회를 병행 실시했다.
  아울러, 종합민원버스인 종합지원이동반을 광주·전라지역 대규모 건설
현장에 집중 배치하여, 공제회 방문이 어려운 현장 건설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각종 고용·복지사업을 안내하는 종합민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지역 현장 소통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제공했다.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찾아가는 지역 소통행사는 첫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구직자가 참석할 만큼 많은 호응이 있었다”라면서, “향후에도 고용 
여건이 어려운 건설구직자의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지역 소통 간담
회와 함께 종합지원이동반 건설현장 전국순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객 중심 현장 경영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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